
PTMEG, 국내 3파전 본격돌입
신화PTG 1만톤공장 완공 … B A S F·D u p o n t과 한판승부

신화유화가 국내 최초로 PTMEG(Polytetra Methylene Ether Glycol)를국산화함에 따라 관련시장에

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.

스판텍스 및 P U (합성피혁 등) 등에 사용되는 P T M E G는 그동안 국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량을

수입에 의존해 왔는데 신화P T G가 국산화에 성공, 9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

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. 

신화그룹은 9 2년 신화P T G (대표 이남주)를 설립하고 3 0 0억원을 투자해 울산에 1만톤공장을 건설, 96

년 1 0월3 0일 준공식을 갖고 본격생산에 들어간다.

신화P T G는 PTMEG 생산으로 연간 4 0 0억원의 수입대체효과를 예상하고 있는데 9 7년에는 5 0 0 0여톤

을, 97년이후에는 8 0 0 0여톤을 생산·판매할 계획이다. 

신화P T G는 원료인 T H F를 전량 자체 조달함으로써 다른

기업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고 MA, 1,4-BDO,

THF 등의 수직계열화를 갖춰 시너지효과를 거둘 것으로

보인다. 

신화P T G는 9 2년 회사설립을 계기로 외국에서 기술을 도

입해 P T M E G를 생산할 계획이었으나 외국기업들의 기술

이전 기피로 사업을 보류하다 9 4년부터 자체연구를 시작,

2년간의 기술개발로 국산화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. 

국내 PTMEG 공급은 9 5년 국내수요 1만5 0 0 0톤 기준

B A S F가 7 5 %를 점유하고 Dupont, Mitsubishi, Hodogaya 등이2 5 %를 공급하고 있다.

B A S F는 울산에 2만톤 규모의 P T H F공장을 건설, 98년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.

D u p o n t도 9 9년 완공할 계획아래 3만톤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.

이들 공장이 완공되는 2 0 0 0년초에는 국내에서만 6만톤의 공급능력이 갖춰질 것으로 보여 치열한 시

장쟁탈전이 예상된다. 

B A S F와 D u p o n t이 생산량 중 일정량을 수출한다 하더라도 내수에 비해 공급능력이 크게 남아돌 것

으로 보이기 때문이다. 

PTMEG 내수는 9 5년기준 1만5 0 0 0톤에서 연간 8 ~ 1 0 %의 신장이 이루어지고 있다. 

P T M E G의 용도별 수요는 스판텍스섬유용이 90%, PU용이 1 0 %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

있다.

태광산업이 연간 9 0 0 0 ~ 1만여톤을 소비해 최대 수요기업이고, 동양나이론과 동국합섬, 제일합섬 등

일부 섬유기업과 PU 관련기업들이 소량씩을 사용하고 있다. 

내수시장은 태광산업의 구매량 및 구매선에 따라 흐름이 좌우되고 있는데 태광산업은 현재는

B A S F제품을 90%, 기타제품을 10% 구매하고 있다. 

따라서 태광산업과 신화P T G의 우호적인 관계지속이 향후 최대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.

현재 신화건설은 태광산업의 T P A공장을 건설중이다.

B A S F도 미쓰비시공법을 채용, 5만톤규모의 1 , 4 - B D공장을 국내에 건설하고 있어 원료에서 부터 신

화유화와의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. 

PTMEG 가격은 9 6년 상반기까지 톤당 4 2 0 0 ~ 4 5 0 0달러에서, 하반기이후 하락해 현재는 4 0 0 0달러선에

거래되고 있는데, 가격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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